
 
침묵과 방관으로 읽혔다면 본부노조의 책임입니다   .

침묵도 가해 방관도 공범이다 라는 제목의 기 취재 촬영기자 공동성명에 ‘ , .’ KBS 40·41 ·
대해 본부노조는 무엇보다 개인 한 명 한명의 이름으로 연명한 성명의 무게와 공개적
인 비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민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이번 성명을 엄중하
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성명에서 얘기하는 사안은 성 평등 센터 권고에 따라 회사가 인사위를 열어 가해자에 
대해 정직 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가 과하다는 부당6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본부노조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피해자의 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2 . 
그 동안 진행된 성 평등 센터의 조사 과정이나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 가해자에 대, 
한 인사발령 등의 과정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은 자칫 조합의 관여, 
와 입장표명이 오해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본부노조가 조합원이자 피해자인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본부노조의 태도. 
가 해당 사안을 방관하거나 침묵한 것으로 오해를 샀다면 이 부분 역시 본부노조가 
반성해야할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본부노조는 기 기 취재 및 촬영기자의 성명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이 서40 41
면으로 답하기보다는 진솔한 청취와 성실한 답변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제안하며 제
안에 대해 언제든지 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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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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